
가해자는 부당 정리해고를 했다. 가해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그러나 죄는 부당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운

 피해자들에게 씌워졌다

가해자는 그 죄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해고했다

 

 

감독 정태정 진방스틸 사장 ∣ 원작 김길출 한국주철관 회장  

진방스틸 거짓이 진실을 처벌하고 악이
선을 제압하는 세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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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서 ‘또’ 벌어진 충격실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부당 정리해고 판결, 현장복직 4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가 왠말이냐!
  

     

     정리해고 부당 판결났으니 복직투쟁은 정당방위, 부당징계 철회하라!

     진방스틸에서‘다섯 번’해고... 해고가 장난이냐! 사람 목숨 달렸다!    
    징계해고...정리해고...징계해고...징계해고...징계해고, 이렇게 무려 다섯 번이나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 부당하다는 판결 받고 복직했지만 또 해고한 것입니다. 해고가 

장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버티는 노동자를 다

섯 번 씩이나 해고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가정을 파괴입니다.

징계의 이유가 더 웃깁니다. 재작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이 회사에 

의해 무수히 고소고발 됐고, 이에 대해 작년 8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서도 복직판결이 난 부당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것이 징계의 이유입니다. 대법원에서 정

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났으니 복직투쟁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 복직투쟁

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합니다.

작년 5월, 대법원의 부당 정리해고 판결 받고 8월에 복직했습니다. 일 꺼리 없다며, 일

하던 자리가 사라졌다며 풀뽑기 시키고, 페인트칠 시키고, 담벼락 정비시키고, 교육만 

시키더니 갑자기 12월엔 또 징계라니요?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또 정직, 해고를 당해  길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빠는 일하는 모습이 제일 멋지다!”는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딸아

이의 아빠는 출근 4개월 만에 또 징계해고를 당했다. 부당하다고 판

결난 바로 그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아빠는 딸아이에게 

또 다시 해고당했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정리해고로 3년 동

안 공장에서 쫓겨나 

싸웠다. 대법원 복

직판결 받고 출근하

던 첫날, 딸아이가


